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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지식수준이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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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들이 1년 동안 뇌졸중 환자에 대한 교육이 뇌졸중 지식 및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
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강원, 충청, 경북에 소재하는 소방공무원 중 119구급대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녀 196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PC+ 20.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첫째,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
성이 뇌졸중 교육 및 전문교육 필요성이 뇌졸중에 대한 지식수준,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의 교육이 뇌졸중 지식수준과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수준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수준의 하위요인인 지식, 증상, 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 뇌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은 뇌졸중 지식수준이 증가할
수록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자신감, 처치 만족도, 수행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지식, 주관적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ducation over one year 
on the stroke knowledge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stroke car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7 through July 31, 2018, on 196 men and women who worked a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G-do, C-do, and the provinc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20.0 version for Window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ere found to have affected their stroke education and their need for professional 
education, awareness levels of knowledge concerning stroke and their subjective awareness levels of 
stroke patient care. Second, one-year education for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as found
to have impacted on their stroke knowledge and subjective awareness levels concerning care for stroke 
patients. Third, the knowledge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on stroke was found to have 
influenced their subjective awareness levels of stroke patient care.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ed that
regular education and proper management to improve their knowledge on stroke and subjective 
awareness.

Keywords :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ducation Levels, Knowledge Levels, Level of Subjective
Perception, Strok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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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통계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점차 고령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접어들고 있다[1]. 따라서 인구의 노
령화, 생활 및 식습관의 변화, 환경오염의 증가로 인해 만
성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정
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3대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인의 46,4%를 보였으며, 이 중 뇌혈관 질환은 
60, 70대 사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
에 맞물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1].

뇌혈관 질환(뇌졸중)은 증상이 발생한 직후 3시간 이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환자의 좋은 예후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재관류 치료의 성공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10%만이 완전하게 회복되며, 나
머지 70∼75%는 여러 가지 장애를 앓게 된다[2]. 이렇듯 
뇌혈관 질환은 환자처치 및 이송시간에 따라 신경학적 
예후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3]. 뇌졸
중 발생하게 되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의 빠른 뇌졸중 
조기 인지 및 구조요청, 119구급대원들의 빠른 환자 이
송 및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 병원에서의 신속한 치료
가 뇌졸중 환자 치료에 중요한 연결고리이다[4]. 연결고
리의 끊어짐은 뇌졸중 환자의 예후는 나빠질 수 있으며, 
체계적인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조기에 뇌졸중에 대한 
인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급대원들에게 뇌졸중 교육과 함께 신시내티 병원 전 
단계 뇌졸중 척도(Cincinnati prehospital stroke scale) 
같은 뇌졸중 진단 도구를 이용하면 뇌졸중 진단 민감도 
및 양성 예측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미국, 영
국 등의 사례에서 구급대원들의 교육, 표준화된 방법의 
사용, 적절한 기관으로의 이송을 위한 뇌졸중 증상 인지 
척도, 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위한 사전 통지에 의한 활동 
향상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치료 시간 단축 효과를 보여
주었다[6-8]. 즉,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실
제 환자처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지식수준의 향상은 수행자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9], 지식 습득으로 인해 해당지식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하게 된다[10]. 

뇌졸중 환자 처치에 대한 자신감, 만족도, 수행적절성

은 119구급대원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
러한 주관적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뇌졸중 환자에 대
한 지식수준 함양이 선행되어야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은 교육 시간, 방법, 지속성,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교육과 평
가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11]. 

뇌졸중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뇌졸중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뇌졸중 환자들의 병원 도착 시각 
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으로 치료 시간의 지연을 초래하여 환자의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장 신고를 받는 일차적 119 종합상황실 수보요원 대상 
뇌졸중 관련 교육 이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아이
러니하게도 대상자들의 주기적인 교육 요구도 96.2%, 전
문적인 교육 요구도 95.4%,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뇌
졸중 조기인지가 59.8%로 높게 나타났다[13]. 이는 적절
한 처치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은 우선적으로 뇌졸중 환자
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관련 선행연구에
서는 뇌졸중 응급처치 교육 효과[14], 뇌졸중 교육 필요
성[15], 뇌졸중 환자 이송 지연요인[16]에 관한 연구, 간
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환자간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7],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 지식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12, 18]. 이처럼 뇌졸중 관
련한 연구들은 119구급대원들을 넘어서 일반인에게도 
확대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들을 대상
으로 한 교육들은 시간이 지나 재평가되고 있지 않으며, 
일시적인 교육 효과 비교에만 그치고 있다. 응급상황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를 제일 
처음 직면하는 사람이 119구급대원이다. 일시적인 교육
으로 얻어지는 지식은 절대 앞으로의 구급 서비스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부적절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119구급대원의 경험과 지식으로 행해진 응급처
치는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교육이 선행되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 지역의 119구급대원들의 최
근 1년 동안의 뇌졸중 관련교육 및 지식수준이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교육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지식수준이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41

1) 119구급대원의 뇌졸중에 대한 교육, 지식수준, 주
관적 인식수준에 대하여 파악한다.

2)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지식수
준, 주관적 인식수준 간 차이를 확인한다.

3) 119구급대원의 뇌졸중에 대한 교육, 지식수준, 주
관적 인식수준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 충북, 경북에 시⦁도에 소재하

는 소방공무원 중 119구급대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210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적정 표
본 수는 160명이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자는 총 210
명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극단치가 있는 사례 14부
를 제외하고 총 196부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
문지의 작성은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
의 권리, 설문작성 시의 유의점을 인식시키고 119구급대
원의 뇌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에 대한 교육, 뇌졸중에 대
한 지식수준,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실
시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시
행하여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
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뇌졸중 환자
처치 및 이송에 대한 교육(교육평가, 전문교육 필요 인식
수준), 뇌졸중 관련 지식(지식 3, 증상 2, 징후 5),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으로(자신감, 만족도, 
수행 적절성)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Table 1
과 같다.

Variable Number
General characteristics 5

Education on patient care and transportation 4
Knowledge of stroke 10

Subjective awareness of stroke patient care 3
Total 22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2.3 측정 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자는 설문지를 구성과 변

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단명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뇌졸중 관련 특성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추출모
델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각 회전방식 중 베리멕스(varimax) 방
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가 0.5 이상
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뇌졸중 관련 지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10문항으로 요인을 추출
하였다. 요인은 징후, 지식, 증상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3개인 요인이 전체 분산의 56.352%를 설명하였고, 하위
요인 요인적재 값은 .578∼.897 사이에 분포하였다. 신
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결과 전체 뇌졸중 
관련 특성에 대한 신뢰도 .72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1 119구급대원들의 지난 1년간 환자처치 및 이송에 
     대한 교육
119구급대원들의 지난 1년간 환자처치 및 이송에 대

한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유진현[19]의 연
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1년간 환자처치 및 이송에 대한 교육
에 대한 측정 도구로 각 문항은 교육평가 3문항, 전문교
육 필요 1문항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물음에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평가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교육평가와 전문교육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
도 분석결과 교육 관련 특성 하위요인 신뢰도 .833로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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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 증상, 징후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

하여 이장열[20]이 사용한 9개 병원의 권역 심뇌혈관 질
환 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변인들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뇌졸중
에 관련 지식에 대한 측정척도로 각 문항은 뇌졸중 지식 
3문항, 증상 2문항, 징후 5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그렇다 3점”, “모르겠다 2점”, “아니다 1점”의 
리커트(likert)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뇌졸중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Cronbach‘s 
= .87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뇌졸중 관련 특
성 하위요인 신뢰도 .729 로 측정되었다.

2.3.3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
적 인식

119구급대원들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장열[20]의 연
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전반적인 생
각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자신감, 만족도, 수행 적절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
석결과 뇌졸중 관련 특성 하위요인 신뢰도 .775로 신뢰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원 충북, 경북 소재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용 SPSS 20.0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알파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증상 및 
징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일반적 특성, 뇌졸중 관련 교육, 뇌졸중 관련 특성, 중
증 응급 환자처치 수행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ivision Stroke
knowledge

Stroke 
signs

Stroke
symptoms Reliability

Stroke
knowledge

10 .897 .073 .091
.6841 .783 .056 .015

7 .578 .067 .065

Stroke signs

8 .150 .889 .113

.848
5 .049 .881 .097
6 .004 .876 .080
4 .017 .864 .061
2 .023 .663 .187

Stroke
symptoms

3 .046 .098 .783
.6559 .031 .049 .579

Unique value 1.994 1.945 1.696
Dispersion(%) 19.944 19.452 16.956 .729
Accumulated 
dispersion(%) 19.944 39.395 56.352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stroke-related 
knowledge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급대원들의 196명 중 

성별은 남성 133명(67.9%), 여성 63명(32.10%)으로 나
타났다. 계급은 소방사 170명(86.7%), 소방교 17명(8.7), 
소방장 9명(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22명(11.2%), 전문대 졸업 67명(34.2%), 대졸 이상 자가 
107명(5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에 있어서 1급 응
급구조사 168명(85.7%), 2급 응급구조사 22명(11.2%), 
간호사 출신 6명(3.1%)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있어서 1
년 104명(53.1%), 2년 34명(17.3%), 3년 50명(25.5%), 
4년 이상인 구급대원이 8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n) Percent(%)

Gender Male 133 67.9
Female  63 32.1

Current 
rank

Fire Fighter Senior 170 86.7
Fire Fighter  17  8.7

Fire Sergeant   9  4.6

Education
High school  22 11.2

College  67 34.2
≥ College 107 54.6

Certificate
1 EMT 168 85.7
2 EMT  22 11.2
Nurse   6  3.1

Years of 
Work

1 years 104 53.1
2 years  34 17.3
3 years  50 25.5

4 ears up   8  4.1

Table 3.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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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assessment Need for professional education
M±SD Scheffe M ±SD Scheffe

Gender Male 3.38±0.60 3.12 ±0.29
Female 3.28±0.88 3.14 ±0.44

t(p) .914(p.360) -.288 (p.773)

Current rank

Fire Fighter 
senior a 3.40±0.56 a>b. c 3.15 ±0.27 a>b, c

Fire Fighter b 3.00±0.00 3.00 ±0.00
Fire Sergeant c 3.00±0.00 3.00 ±0.00

F(p) 3.940(p.021) 2.311 (p.004)

Education
High school a 3.31±1.21 3.04 ±0.45

College b 3.35±0.89 3.14 ±0.43
Married c 3.35±0.68 3.14 ±0.33

F(p) .029(p.971) .828 (p.439)

Possess Certificate
1 EMT a 3.29±0.48 b>a, c 3.09 ±0.22 b>a, c
2 EMT b 4.00±2.18 3.52 ±1.11
Nurse c 3.00±0.00 3.00 ±0.00

F(p) 12.147(p.001) 18.747 (p.001)

Years of Work

1years a 3.26±0.64 b>a, c, d 3.11 ±0.31 b>c
2years b 3.74±1.60 3.37 ±0.82
3years c 3.26±0.62 3.00 ±0.00

4ears up  d 3.37±2.63 3.12 ±1.25
F(p) 4.799(p<.003) 9.455 (p.001)

Table 5. The evaluation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bout care and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their awareness levels of the need for professional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2 뇌졸중 환자처치와 이송에 대한 교육
119 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처치와 이송을 교육한 

결과 Table 4와 같다.

　Variables Frequency(n) Percent(%) M±SD

The frequency of
education 1.72±1.07

The improvement of 
patient care 
competence

Yes 153 78.1

No 43 21.9

The improvement of 
diseases knowledge

Yes  171 87.2

No 25 12.8

Hope for regular 
education

Yes 195  99.5

No  25  5

The need for 
professional 

education on 
transportation and 

care

Yes 196 100

No 0 0

Table 4. Education on care and transportation for 
stroke patients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19 구급대원들의 뇌
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관련 교육에 관한 결과 교육 횟수 
1.71±1.07로 나타났으며, 환자처치 수행능력 향상에 도
움이 있어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53명(78.1), ‘아니
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43명(21.9%)으로 나타났으며, ‘뇌

졸중 질환 지식향상에 도움이 있었나요?’ 물음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71명(87.2%),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
이 25명(12.8%)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희망
하는가’에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95명(99.5%),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25명(5%)이었으며, 이송 및 
처치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96명(100%),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119 구급대원들의 교육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처
치 및 이송 교육평가, 전문교육 필요 인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
에 따른 119구급대원들의 교육 하위요인인 교육평가, 전
문교육 필요 인식수준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
육평가는 계급(F=3.940, p<.05), 자격(F=12.147, p<.001), 
경력(F=4.79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교육평가는 소방사 3.40, 소방
교와 소방장은 3.00으로 소방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직위에 대한 Scheffe의 사후 분석결과 소방사가 
3.40로 가장 높았다. 자격은 2급 응급구조사가 4.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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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characteristics

Stroke symptoms Stroke knowledge Stroke signs

M±SD Scheffe M±SD Scheffe M
±SD Scheffe

Gender Male 6.41±1.42 1.35±0.732 2.19±0.59
Female 7.41±0.82 1.00±0.000 1.94±0.53

t(p) 6.229(p<.001) 5.581(p.000) 2.892(p.004)

Current
 rank

Fire Fighter
Senior a 6.72±1.35 c>a, b 4.07±0.078 a>c, b 2.09±0.58

Fire Fighter b 6.18±1.19 3.88±0.307 2.20±0.67
Fire Sergeant  c 8.00±0.00 3.00±0.000 2.33±0.00

F(p) 5.761(p.004) 4.792(p.009) .997(p.371)

Education
High school  a 6.55±1.30 b>c 4.04±0.202 1.98±0.45 b>a

College b 7.15±1.38 3.98±0.138 2.28±0.70
Married c 6.51±1.27 4.00±0.098 2.02±0.49

F(p) 5.080(p.007) .029(p.971) 4.674(p.010)

Certificate
1 EMT a 6.82±1.37 a, b>c 3.99±0.082 c>a, b 2.07±0.47 c>a, b
2 EMT b 6.55±1.01 3.76±0.194 2.09±0.78
Nurse c 5.17±0.41 4.77±0.222 3.22±1.28

F(p) 4.813(p.009) 3.103(p.047) 12.884(p<.001)

Years of 
Work

1 years a 7.14±1.23 a>b, c 3.82±0.096 c>a, b, d 2.02±0.57 b>a
2 years b 6.41±1.33 4.17±0.230 2.41±0.69
3 years c 6.10±1.36 4.30±0.122 2.06±0.30

4 ears up d 6.75±0.71 3.75±0.365 2.25±1.04
F(p) 8.517(p<.001) 2.879(p.037) 4.428(p.005)

Table 6. Analysis of differences in knowledge of stroke and awareness of symptoms and sig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력은 2
년 차가 3.74로 1년, 3년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계급(F=2.311, p<.001), 
자격(F=18.747, p<.001), 경력(F=9.455, p<.001)에 따
른 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대한 Scheffe의 사후 분석결과 계급은 소방사가 3.15로 
가장 높았다.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보다는 2
급 응급구조사가 3.52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은 2년이 
3.74로 3년 경력자보다 높았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119 구급대원들의 뇌졸중 
발생 시 지식, 증상, 징후에 대한 분석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
졸중에 대한 지식, 증상과 징후 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증상에 대한인지는 성별(t=6.229 p<.001), 계급은
(F=.5.761, p<.05), 학력(F=5.080, p<.05), 자격
(F=4.183, p<.05), 경력(F=8.517, p<.001)에 따른 증상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증상 인지 수준은 6.41, 여자는 7.41로 여자가 남자보다 
지식수준 높았으며, 계급에 대한 Scheffe의 사후 분석결
과 소방장이 8.00으로 소방사와 소방교보다 가장 높았
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7.15로 대졸 이상 6.51과 고졸 

6.55보다 높았으며, 자격은 1, 2급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력은 1년 이하가 7.14로 2∼3년
보다 높았다.

뇌졸중 관련 지식은 성별(t=5.518, p<.000), 계급
(F=4.792, p<.05), 자격(F=3.103, p<.05), 경력
(F=2.879, p<.05)에 따른 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뇌졸중 관련 지식은 남자는 
1.35, 여자는 1.0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지식이 높았다. 
계급에 따른 뇌졸중 관련 지식은 소방사가 4.07, 소방교
가 3.88, 소방장 3.00으로 소방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직위에 대한 Scheffe의 사후 분석결과 소방사
가 4.07로 가장 높았다. 자격은 간호사가 4.77로 1, 2급 
응급구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력은 3년 차가 4.30으
로 1년과 2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뇌졸중 지식에 대한 학
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관련 징후 인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
별(t=.2.891, p<.05), 학력(F=.4.679, p<.05), 자격
(F=12.884, p<.001), 경력(F=4.428, p<.05)에 따른 업무
수행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
자가 2.19로 여자의 1.94 보다 높았으며, Scheffe의 사
후 분석결과 학력은 전문대졸이 2.28로 고졸보다 높았
다. 자격은 간호사가 3.22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은 2년
이 2.41로 1년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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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characteristics

Confidence Satisfaction level Performance suitability
M±SD Scheffe M±SD Scheffe M±SD Scheffe

Gender Male 1.12±0.28 1.01±0.08 1.34±0.21
Female 1.14±0.44 1.00±0.00 1.15±0.35

t(p) .760(p<.660) 1.919(p.168) .275(p.386)

Current
rank

Fire
Fighter

Senior a
1.15±0.27 a>b, c 1.01±0.06 1.85±0.51 a>b

Fire 
Fighter b 1.00±0.00 1.00±0.00 1.64±0.46

Fire 
Sergeant c 1.00±0.00 1.00±0.00 1.59±0.57

F(p) 2.207(p.005) .076(p.927) 1.947(p.004)

Education

High
school a 1.05±0.45 1.00±0.00 1.24±0.35 c>a, b

College b 1.15±0.44 1.00±0.00 1.37±0.21
Married c 1.13±0.33 1001±0.09 1.49±0.43

F(p) .807(p.447) .413(p.662) 2.436(p.001)

Certificate
1 EMTa 1.48±0.22 a>b, c 1.05±0.00 a>c 1.78±0.46 a>b,c
2 EMT b 1.09±1.12 1.00±0.48 1.52±0.38
Nurse c 1.00±0.00 1.00±0.05 1.44±0.65

F(p) 14.966(p.000) 4.308(p.015) 7.248(p<.001)

Years of Work

1years a 1.12±0.32 d>a, c, b 1.00±0.00 1.67±0.56 d>b, a
2years b 1.32±0.81 1.03±0.29 1.52±0.49
3years c 1.00±0.00 1.00±0.00 1.87±0.15

4ears up d 1.13±1.25 1.00±0.00 1.92±0.53

F(p) 8.093(p<.000) 1.546
(p.204) 6.240(p.004)

Table 7. Subjective awareness levels for stroke patient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119 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대한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처
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
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자신감, 
만족도, 수행 적절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신감은 계
급(F=2.207, p<.05), 자격(F=14.966, p<.001), 경력
(F=8.09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신감은 여자는 1.14, 남자는 1.12로 여
자가 남자보다 자신감이 높았다. 계급에 따른 자신감은 
소방사가 1.15, 소방교와 소방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계급에 대한 Scheffe의 사후 분석결과 소방사가 
1.15로 가장 높았다.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가 1.48로 2
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력은 2년 
차가 1.32로 1∼2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만족도는 자격(F=4.308, p<.05) 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학력, 직위, 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는 1.01, 여자는 

1.00으로 남자와 여자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자격은 1
급 응급구조사가 2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보다 높게 나
타났다. 

수행 적절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급
(F=1.974, p<.001), 학력(F=2.436, p<.001), 자격
(F=7.248, p<.001), 경력(F=6.240, p<.001)에 따른 업무
수행 적절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은 남자가 1.35로 여자의 1.15보다 높았으며, Scheffe
의 사후 분석결과 학력은 대졸 이상이 1.49로 고졸과 전
문대 졸업보다 높았다.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가 1.78로 
2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력은 4년 이상이 1.92로 1년과 2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3.6 119구급대원들이 1년간 받은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이 뇌졸중 지식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들이 1년간 받은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
(교육평가, 전문교육 필요 인식)이 뇌졸중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9구급대원들의 1년간 
받은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교육평가, 전문교육 필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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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10.840으로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검증한 결과 R²값이 .145로서 통계에 이용된 
변수들의 14%가 표준회귀선에 적합하며 교육이 높을수
록(β=-2.221 p=.028) 뇌졸중 지식에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119구급대원들의 교육의 교육평가
가 뇌졸중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문교육 필요
에 대한 인식은 뇌졸중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β t p

Constant 5.482 .301 18.208*** .001
Education -.108 .049 -.157 -2.221* .028

R²=.145, F = 10.840, p<.000
* p<.05, *** p<.001

Table 8. The influence of care and transportation 
education for stroke patients on stroke 
knowledge 

3.7 119구급대원들의 교육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들이 1년간 받은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
(교육평가, 전문교육 필요 인식)이 구급대원들의 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B SE β t p
Constant 2.520 .116 21.696*** .001

Education -.108 .019 .360 5.376*** .001
R²=.130, F = 28.898, p<.001

*** p<.001

Table 9. The influence of care and transportation 
education for stroke patients on subjective 
awareness levels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9구급대원들의 1년간 
받은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교육평가, 전문교육 필요 인
식)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28.898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검증한 
결과 R²값이 .111로서 통계에 이용된 변수들의 11%가 
표준회귀선에 적합하며 교육이 높을수록(β=5.376 p=.001)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19구급대원들의 환자처치 및 이송 교
육에 따라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문교육 필요에 대한 인식은 뇌
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뇌졸중에 대한 지식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지식, 징후, 증
상)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9구급대원들의 뇌졸
중 지식의 하위요인인 지식, 징후, 증상이 환자처치에 대
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10.840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의 결정계수 검증한 결과 R²값이 .123으로 통계에 
이용된 변수들의 12%가 표준회귀선에 적합하며 뇌졸중
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β=-3.225 p=.001), 징후가 높
을수록 (β=2.716 p=.003), 증상이 높을수록 (β=-3.983 
p=.001)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19구급대원들의 뇌
졸중 지식의 하위요인인 지식, 증상, 징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β t p
Constant 3.527 .140 25.248*** .001
Stroke

knowledge -.226 .070 -.232 -3.225*** .001

Stroke
signs .116 .043 .193 2.716*** .003

Stroke
symptoms -.343 .086 -.269 -3.983*** .001

R²=.145, F = 10.840, p<.001
*** p<.001

Table 10. The influence of knowledge of stroke on 
subjective awareness levels of care

4. 논의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지식수준이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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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환자에 대
한 교육(처치 및 이송) 및 전문교육 필요 인식수준, 뇌졸
중 관련 지식(지식, 징후, 증상),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평가와 전
문교육 필요 인식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직위
에서는 소방사, 자격에서는 2급 응급구조사, 경력에서는 
2년 차일수록 뇌졸중 관련 교육 및 이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방 구급특채 채용비율의 성비가 여전히 남자의 비율이 
높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력에 따라 계급이 낮을수록 해당 업무 경력도 짧으며, 
단기 경력자들은 장기 경력자들보다 임상 경험 및 뇌졸
중 조기 증상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할 것이다[6]. 119구
급대원은 임용과 동시에 소방사로 시작하여 즉각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임상 경력 없이 임용된 구급대원의 경
우 뇌졸중과 같은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평가 및 처치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
한 처치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
이다.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배운 몇 개월간의 이론지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학교에서 배우던 전공과목과 현장에서의 상황
은 매우 다름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응급현장과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교육
이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19구급대원이 받은 최근 1년간 뇌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이 뇌졸중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 관련 항
목에는 수행능력향상, 질환 지식향상, 주기적 교육의 필
요성, 이송 및 처치 교육 필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문항에서 대부분의 119구급대원은 개인역량 부문에서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1년간 받은 뇌졸중 관련 교육이 119
구급대원들의 지식향상에 이바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Park 등[21]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외에도 교육은 지식수준의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21-23]. 

또한,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서 수행능력, 질환지식향
상, 교육 필요성, 이송 및 처치 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Ji 등[2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육은 지식

의 습득  및 지식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
속적인 요구도를 파악하여 실질적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
다. 교육경험이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는 기존에 받았
던 교육보다 더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된 전문 지식을 제
공해야 하며, 단순히 연수시간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
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는 119구급대원들의 지식 역량을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19구급대원이 받은 뇌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
수준을 자신감, 만족도, 수행 적절성으로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 중 뇌졸중 관련 교육과 자신감, 만족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의 연구가 교육을 통한 수행 자신감 및 만족도 상승의 결
과를 나타내고 있고,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5-27]. 이러
한 연구들은 교육이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자신감, 만족도 등의 주관적인 인식수준 개선이 선행
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인식수준에서의 
수행 적절성은 기본적으로 수행 자신감과 만족도가 선행
되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 수행 적절성은 뇌졸중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처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확립되
어야만 본인이 시행한 처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교육
이 수행 적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선
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큰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19구급대원의 뇌졸중 관련 지식수준이 뇌졸중 환자
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인식수준의 하위요인은 자신감, 
만족도, 수행 적절성으로 서술하였다. Cheon 등[12]의 
연구에서도 자신감은 지식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
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지
식습득을 위하여 반복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28]. 자신감은 어떤 일을 성공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
으로 현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29]. 이처럼 자신감의 상승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곧 임상 수행에 대
한 만족도 및 수행 적절성과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119구급대원이 시행한 처치의 적절성은 정확하고 올
바른 수행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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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기서 수행 능력은 지식을 통해 실현가능하며 
때로는 현장 경험을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
적으로는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
되는 교육을 통한 기본 전문지식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식은 현장에서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통한 임상 수행능력은 만족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30].

구급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급대원 역량
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
는 무엇보다 기본적 전문 지식확립 및 개인의 특성을 고
려한 자질 함양이 우선적이다. 따라서 지식확립을 위해서
는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개발이 필요하며 교
육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을 수집하여 앞으로 구급 교육
의 질 향상에 활용되어야 한다.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 관련 교육의 질 
평가, 뇌졸중 지식수준, 주관적 인식 수준(자신감, 만족
도, 수행 적절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
로 인해 적절한 논의는 어려웠으나 보건계열의 직군에서
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
구를 시작으로 향후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뇌
졸중뿐만 아니라 이외 응급상황들에 대하여 다각적 연구
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 교육(환자
처치 및 이송), 뇌졸중에 대한 지식,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강원, 충북, 경북에 소재하고 소방공무원 중 119구급대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녀 196명을 대상으로 2018년 2
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PC 20.0을 사용하
였으며, 빈도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이 교육평가 및 
전문교육 필요 인식수준, 뇌졸중에 대한 지식, 뇌졸중 환
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 교육(환자처치 및 
이송)이 뇌졸중 지식과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식의 하위요인인 지식, 증상, 징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 뇌
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은 뇌졸중 지식수준이 증가
할수록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자신감, 처치 만족도, 수
행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소
방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개개인의 지식수준에 따라 
기초 및 심화수준의 교육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현장에서의 임상술기 및 
지식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례연구를 통한 토론장 마
련 등을 통한 지식 공유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할 것이
다. 또한,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교육에 있어 교육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급 교육 환경 개선
을 통해 더욱 나은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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